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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정적인 연주와 탱고 댄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<탱고 피에스타> 공

연이 6월20일(수) 20시,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있다. ‘여인의 향기 

OST’, ‘리베르 탱고’ 뿐만 아니라, 자주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도 다양하게 

선곡했다. 이 공연을 통해 탱고 음악의 진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.

1950년 6·25전쟁에 참전한 터키 병사 ‘슐레이만’이 한국 전쟁과 부모

를 잃은 충격 속에 말을 잃은 5살 소녀 ‘아일라’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

해 기적 같은 실화 이야기를 다룬 영화 <아일라>가 6월21일(목)부터 

전국 극장에서 상영된다.

아버지의 죽음 이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햄릿에게 아버지의 혼령이 

등장하고 아버지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복수를 하게 된다. 

‘햄릿’을 3인극으로 새롭게 각색한 정극 <햄릿-The actor>가 6월22일(금)~7

월15일(일)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M 1층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.

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소속의 고음악 연주단체인 '무지카 안티콰 서울'의 3

번째 정기연주회가 6월27일(수) 19시30분,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최

양업홀(중림동)에서 있다. 아카데미 강사진들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Zamboni, 

Vivaldi, Johnson, Wilson, Dowland, Rameau, Bach의 작품을 연주한다.

<Duo Uno in Deo 둘이 하나, 주님 안에>라는 뜻은 한국가톨릭작곡가협

회와 지역 본당의 성가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회를 

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 제18회 성음악발표회 및 협회 회원들의 

다양한 창작곡뿐만 아니라 대림동성당 라뜨리아성가대가 함께 연주한다.

<2018 남산컨템포러리 – 전통, 길을 묻다 ‘달하’>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

운해태홀에서 공연된다. 동서양의 시공간을 초월한 예술로 전통 안무가 김

선미와 국악 그룹 앙상블 시나위의 <달하>, 사라사테의 바이올린 독주곡 

<지고이네르바이젠> 등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한국의 정서로 재해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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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남산컨템포러리–
전통, 길을 묻다 ‘달하’

입장권: R석 3만원, S석 2만원

문의: 444-4172

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

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인 50% 할인

상영관: 서울극장, 대한극장(상영시간은 상영

관에 문의)Ⅰ문의: 552-0450

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

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천원 할인

공연시간: 화~금 20시, 토 · 공휴일 15시 · 19시 

일 15시 / 문의: 523-6443

입장권: R석 5만원, S석 3만5천원

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

본 안내문 지참시 20% 할인(10인 이상 추가 할인 가능)전석 무료 / 문의: 393-2215

공연기간: 6월23일(토) 20시, 대림동성당

전석 무료 / 문의: 010-4050-0517

공연기간: 6월29일(금) 20시 · 6월30일(토) 17시

입장권: 전석 3만원 / 문의: 2261-0500

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

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인 20% 할인


